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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주요 벼 육성 계통의 포장 내냉성 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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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중부부 중산간지 및 고랭지는 냉해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내냉성 강화 품종개발을 지속적으로 하여왔다. 실제로 1980년

에 전국적으로 큰 냉해가 발생하여 백미 200만톤(감수율 34%)이 감수되었으나 1993년에는 저온의 강도가 1980년과 비슷하

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냉성이 강한 품종을 보다 많이 육성보급한 결과 감수율은 9%로 냉해를 크게 경감할 수 있었다. 

본 연구는 국내육성중인 우량계통 및 지역적응시험 계통에 대하여 이앙부터 등숙까지 냉수처리에 의한 포장내냉성을 검정하

였다.

 

[재료 및 방법]

포장 내냉성 검정은 포장수심을 5∼10㎝유지하면서 17℃ 냉수를 연속적으로 흘러대기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처리기간은 

조생종은 이앙후 20일부터 출수후 30일까지, 중만생종은 이앙후 30일부터 출수후 20일까지 처리하였다. 분얼기에 포장 적고

를 평가하고, 출수기 조사 및 성숙기 벼 생육 및 이삭의 임실율 등을 조사하였으며, 달관으로 초형, 출수지연, 간장단축, 임실율 

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장 내냉성 정도를 판정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지역적응시험 622계통, 국내육성 생산력검정시험 2,432계통, 유전자원 1,242 계통에 대하여 포장에서 냉수 흘러대기로 분얼

기부터 등숙기까지 냉수처리 후 지역적응시험 계통의 포장 내냉성 검정 결과, 출수지연일수가 10일 이하는 219계통으로 

43.3%, 11∼15일은 184계통으로 36.4%, 16일 이상은 103계통으로 20.4%를 나타냈고, 간장단축율이 20% 이하는 105계통으

로 20.8%, 21∼40%는 288계통으로 57.0%, 41% 이상은 112계통으로 22.2%를 나타냈다. 분얼기까지의 종합 내냉성 평가결

과 내냉성이 강한 계통은 12.2%, 중간 정도는 78.0%, 약한 계통은 9.8%였으나 등숙기 내냉성 종합 평가에서 내냉성이 강한 

계통은 2.9%, 중간 정도는 51.8%, 약한 계통은 45.3%로 등숙기의 종합적인 판정결과는 분얼기에 비해 내냉성이 약한 계통이 

많았다. 지역적응시험 계통중 출수지연일수가 짧고 간장 단축육이 적고 등숙기 종합내냉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포장 내

냉성이 우수한 계통은 수원559호, 수원592호, 수원605호, 익산592호, 진부59호 등 이었다. 국내육성 계통의 포장 내냉성 검정 

결과, 출수지연일수가 10일 이하는 1,143계통으로 55.0%, 11∼15일은 826계통으로 39.7%, 16일 이상은 111계통으로 5.3%

를 나타냈고, 간장단축율이 20% 이하는 752계통으로 36.4%, 21∼40%는 1,141계통으로 55.2%, 41% 이상은 174계통으로 

8.4%를 나타냈다. 분얼기까지의 종합 내냉성 평가결과 내냉성이 강한 계통은 28.6%, 중간 정도는 68.7%, 약한 계통은 2.6%였

으나 등숙기 내냉성 종합 평가에서 내냉성이 강한 계통은 9.7%, 중간 정도는 54.2%, 약한 계통은 36.2%로 지적계통에 비해 

육성계통이 출수지연일수, 간장단축율, 분얼기 및 등숙기 종합평가에서 내냉성이 우수하여 지속적으로 내냉성이 강화되고 

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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